
 News

가계대출 빗장 풀리나···농협 이어 하나은행도 내일 재개 서울경제

하나은행, 10월부터 판매 중단한 가계대출 상품을 순차적으로 판매 재개…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른 것

모든 신용대출 상품과 부동산 구입자금대출이 대상… 중단 시기를 올해 말까지로 계획했으나 금융 당국 방침과 NH농협은행의 재개 결정 영향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여…

카카오뱅크, 전직원에 성과급·스톡옵션 지급 조선비즈

카카오뱅크, 내년 직원 임금 일괄 인상 및 별도의 성과급과 스톡옵션 지급 전망… 업계 안팎에선 파격적인 연봉 인상안이라는 평가

노조 설립 후 임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압박 증가, 인재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  전직원 최소 1,000만원 이상 일괄 인상, 연봉 30% 수준 스톡옵션 제공, 연봉 20% 수준 성과급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뉴시스

우리금융지주, 23년 만에 완전민영화 길에 들어서… 신규 주주들의 등장으로 이해관계자 중심의 사업다각화 꾀할 것

유진PE(4%),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5), 두나무(1%), 우리사주조합(1%)로 예보가 내놓은 지분 나눠갖기로… 유진PE는 사외이사 1명 추천권도 부여

P2P 누적 대출액 2兆 돌파…'부동산 쏠림' 리스크 여전 데일리안

온라인투자금융업, P2P 누적잔액이 사상 처음 2조원 돌파… 금융당국 규제로 은행,보험,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비자가 대거유입된 것으로 보여…

21일 기준 31개 온투업자의 누적대출 잔액은 2조 110억 8,320만원… 부동산 대출 비중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자동차에 공들이는 보험사들… 신차 교환보상보험까지 나왔다 머니S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어려워지자 고객 확보에 주력

현대해상, 신차특화고보장상품 판매 강화에 이어 하나손해보험은 신차교환보상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판매 강화를 위한 온라인 및 전용앱 시스템 구축

대형 생보사, 변액보증손실에 3분기 실적 '흔들' 연합인포맥스

변액보증손실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적자 기록… 한화생명은 보험이익으로 변액보증손실을 상쇄해 적자를 면한 것으로 보여…

원화 국고 5년 금리 올해 6월 말 1.739%에서 9월 말 1.929%로 19bp 상승… 코스피지수는 3068.82포인트로 227.86포인트 하락

빚투 덕에...증권사 곳간 넘친다 아시아경제

올해 증권사들 매분기 최대치 기록을 새로 쓰는 역대급 빚투 이자수익 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2조원에 육박하는 수익 올릴 것으로 보여…

3분기까지의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거래융자를 통해 얻은 이자수익은 총 1조 3,432억원으로 집계

몸집 커진 VC… 금융당국, 증권사 신기술투자 규제 '만지작' 머니S

VC 시장에 대규모 자금 몰리는 가운데 증권사들도 신기술사업금융업에 잇따라 뛰어들어…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 예의주시

금융위, 증권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증권사의 신기사겸영 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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